
>>  _3

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사회심리적 위험 :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위험

2016년 12월호 pp.3~4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연예인이 늘면서 이 질환은 연예인의 직업병처럼 여길 

만큼 이제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심리적 질병이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지하철 기관사들이 

많이 앓아왔던 질환이었으며, 실제로 이 질환을 앓았던 기관사가 2004년 1월 29일에 산재로 

처음 인정되기도 하였다(한겨레, 2014년 2월 9일자). 그리고 최근 서비스업 종사자나 사무직

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산재보험의 업무

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경향신문, 2016년 3월 15일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도 근로자가 겪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사

업주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호 특집의 프랑스 사례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존의 법적 수단이 사회심리

적 위험을 잡아내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사회심리적 위험을 반드시 객관화해야 하는지이다”

(p.12)라는 자성의 말은 우리의 정책 당국도 전문가도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게다가 프랑스 대법원은 이미 10년 전에 사업

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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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기도 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는 유럽의 3개국이 브렉시트, 민족갈등 등 새로운 위험에의 노출 속

에서 자국의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위험의 예방과 관련하여 가지는 고민을 이

번 호 특집에서 풀어내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 이에 수반하는 작업방식의 변화, 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변화 등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줄지도 유

럽의 안전보건 책임자와 전문가에게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자가 근

무과정과 근무환경에서 노출되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조사하여 논의의 자료를 제공해주었던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는 최근 새롭게 노출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발빠르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이라 한다면, 한국에도 유럽근로환경조사와 설문 내용을 공유하는 근로환경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노력이 전문가, 정책 당국으로부터 흘러나와 현장의 근로자에게 그리고 사업주에게 전

달되지 않는다면, 헛된 수고일 뿐이며, 의미 없는 투자일 뿐이다. 한시가 급한 것은 사회심리

적 위험의 중요성을 사업주, 근로자 본인, 노동조합 간부,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이다. 여기에는 사회심리적 위험의 연구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본지는 5년 전에 “작업장에서의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문제를 다

룬 적이 있다. 다시 읽어봐도 당시의 고민이 여전히 유효함을 느끼게 된다. 이 글들을 이번 특

집과 함께 읽어본다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무실에서 고객과 만나면서 쌓여가기만 하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둘러싼 문제를 생각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원도 일찍이 유

통 부문, 콜센터, 우체국 직원, 형사 등 고객이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종의 감정노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건

강 불평등 문제 등으로 연구의 시야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기초적인 연구의 결과가 사회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재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